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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월공단, 공해유발 화학기업 기피
안산시, 산자부에 업종제한규정 강화 건의 … 지역주민 마찰도 골치

경기도 안산시가 반월공단에 공해유발업종이 들어설 수 없도록 업종제한 규정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내용

으로 하는 건의문을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했다.

안산시는 2월29일 한국산업단지 서부공단 경영인 초청으로 안산을 방문한 이희범 산자부 장관과 함께한 자

리에서 “1998년 시화공단에 악취 발생물질기업의 입주제한을 강화한 이후 공해유발기업들이 인근 반월공단으

로 대거 이전하면서 안산지역 공해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”고 주장했다.

이에 따라 반월공단이 기술고도화를 통한 친환경적 생태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원피가공업, 화학제품 

제조, 폐기물처리업 및 악취물질과 난분해성 물질, 특정 대기․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을 포함해 연탄, 도정, 제

분, 시멘트, 아스콘, 레미콘, 아스팔트 제조 등 특정업종의 입주를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다.

안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최근 공해유발기업들의 입주가 

급증하면서 화학기업 및 폐기물 처리업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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